
다이와보 - 텍스타일 수출에 도전 

다이와보는 그 동안 해외 판매과가 중심이 되어 프랑스의 파리에서 개최

되는 “텍스월드(Texworld)”에 세 번 출품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일본의 면방

에서 최초로 “텍스월드”와 같은 시기에 파리에서 개최되는 “프리미에르 비전

(Premiere Vision : PV)” 전시회에 출품하였다. 

해외 판매과는 인도네시아의 다야니 가먼트를 활용하여, 셔츠감이나 2차 

제품, 트렁크스(trunks) 제품을 주로 북미로 수출하고 있다. 이들 수출은 60%

가 제품이고 40%가 텍스타일의 판매인데, 그 텍스타일 판매 중 80%가 북미

로 수출되고 있다. 2년 전부터 유럽으로 수출을 확대하려고 노력하였는데, 

“텍스월드”에 출품한 것은 엷은 천의 아우터(outer), 셔츠감이 주였다. 

그러나 어느 쪽이냐 하면 볼륨 존(volume zone)으로 제안하려면 “텍스월드”

라야 하며, 다른 기업이 출품한 직물이 1m당 3달러 전후의 가격 수준인데, 

다이와보는 5달러 이상이 중심이므로, 값이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비싸서 관

람자가 생각하는 직물과는 엇비슷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하고 가격 존이 엇비

슷한 “프리미에르 비전”에 출품하기로 하였다. 

이번에는 해외 판매과뿐만 아니라 개발 원재부의 도쿄 의류과 및 국제 개

발부와 협력하여 전사적으로 출품하였다. 해외 판매과보다도 고급 존을 의식

한 상품을 많이 취급하는 도쿄 의류과의 소재를 축으로 전시품을 선정하였

다. 그리하여 코트(coat), 아우터 관계의 캐주얼을 염두에 둔 소재를 어필하였

다. 



구체적으로는, 코트지는 100~140수 쌍사의 순면 고밀도 직물을 출품하였다. 

일본에서는 100% 쌍사 초고밀도 직물로서 투습성ㆍ방수성이 있는 “벤타일

(Ventile)” 상표로 출품하고, 코트뿐만 아니라 재킷이나 보텀(bottom)용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소재이다. 실제로 유럽의 유명 브랜드에도 이 소재를 

수출한 실적이 있다. 그 외에도 2층 구조사 등의 기술을 살린 혼방 소재나 

교직 소재 등 100점 정도를 출품하였다. 

판매면에서도 판매 수법을 고려 중이다. 한 필이라도 원하는 관람객이 있

으면 요구에 응해준다고 하여 자회사 중 원단 도매업을 하고 있는 다이와보 

텍스의 도매상 기능을 활용하여 소로트, QR(Quick Response)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물론 “프리미에르 비전”에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관람객이 오고 있는데, 

특히 미국 기업의 관람객도 많으므로 뉴욕 사무소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

정이다. ♣ 


